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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화학, 석유제품 수입1위 야심!
최대주주 농협의 유통채널 활용 가능 … 국내 정유기업 바싹 긴장

국내 최대의 비료 생산기업인 남해화학이 석유수입업에 진출한다.

남해화학은 2002년 8월 주주총회를 통해 사업목적에 석유 및 가스 관련 사업을 추가한 데 이어 최근 정식으

로 석유수입업 등록을 마쳤다.

석유유통업과 전혀 관계 없어 보이는 기업이 석유수입업에 나선 것은 기존 사업과의 시너지 효과가 가능하

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최대주주인 농협이 지분 56%를 보유한 남해화학은 농협중앙회 산하 농협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어 석유

사업에 뛰어들더라도 충분한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협은 자체 주유소 260여곳과 석유 일반판매소 600여개 등 전국 약 900개에 달하는 석유 판매망을 보유하

고 있다.

정유업계는 남해화학의 석유수입업 진출이 앞으로 석유 유통시장에 적지 않은 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남해화학이 자체적으로 충분한 저장시설 능력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주주인 농협의 유통망을 활용한

다면 짧은 시간 안에 대규모 유통채널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유업계에서는 과거 쌍용이나 삼성물산 등 대형 종합상사들이 석유수입업에 진출했을 때보다 오히려 남해

화학의 수입업 등록에 더 신경이 쓰인다며 농협의 판매망을 활용해 기존 정유기업 시장을 상당 부분 잠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남해화학은 농협의 석유유통망을 염두에 두고 석유수입업에 진출한 것은 사실이지만 자회사라고 하루 아침

에 기존 기업들을 배제하고 특혜를 줄 수는 없을 것이라며 아직 농협중앙회 측과 석유 공급과 관련한 구체적 

협의는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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